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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아트스테이션을 빛낸 신진 작가:  

김수연, 김서울 작가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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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의 신진 작가 지원 프로젝트 IBK아트스테이션! 지난 9월 30일까지 IBK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열렸습니다. 'Layered'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는 회화로 다양한 층위를 쌓은 43점의 회화 

작품들이 이목을 끌었는데요. IBK아트스테이션에 참여한 김수연, 김서울 작가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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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는 인식을 새롭게 하는 창 

시각 예술에 종사하는 김서울입니다. 2019년에 데뷔해 3번의 개인전과 여러 단체전에 참가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잘 그린다','탁월하다'라는 칭찬을 듣다 보니 최고의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이르렀고 자연스레 미술 대학에 진학했어요.  

좋은 작업은 사람들에게 내일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제공해요. 작품으로 한 사람의 일생이 변하기도 

하죠. 회화는 솜씨를 뽐내는 '장'이 아니라 인식을 새롭게 하는 '창'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점에서 저는 

제작자로서 성공이 아닌 사명감과 책임감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요. 

 

예술은 낭만보다 정확을 기하는 일 

저는 스스로 ‘시각예술 종사자’라고 소개해요. 이 단어에 수사도, 과장도, 낭만도 없는 점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그림에 대한 태도가 일반적 화가와 사뭇 다르다고 생각해요. 낭만적 예술에 눈을 뜨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게 애매모호한 관념으로 전락해 버리거든요. 예술은 정확을 기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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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bert Family No.2, 2019, molding paste, stand oil, oil on cotton canvas(medium texture), 172 x 172cm 

 

이런 점에서 회화 역사를 기반으로 삼아 붓 모양, 색상, 프레임 변주로 <필버트 패밀리>를 

제작했어요. <필버트 패밀리> 시리즈는 필버트 형태 붓 모양을 사용하여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으로 

단정히 쌓으며 완성해 나간 작업이에요. 관람객은 화면 안에서 아치, 반달, 별과 같은 형상을 볼 수 

있어요. 

 

만들어낸 결과물이 사랑으로 보탬이 되길 

새로운 작업 <스칼라 앤 벡터>를 제작하고 있어요. 전작 <필버트 패밀리>에서 부족했던 색채의 

조합을 좀 더 심리적, 역학적 관점으로 보완한 작품이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 제가 

가진 재능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올바르게 쓰고 싶어요. 작가로서 회화의 한계를 알면서도 

그리기라는 업에 평생 충실하고 싶어요. 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인류에게 사랑으로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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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BK기업은행 네이버포스트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4555752&memberNo=2356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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